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5-10-변론센터-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미대사관 경유하지 말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전송일자 : 2025. 10. 16.(목) 

전송매수 : 총2매 

 
[공동 보도자료] 

미대사관 경유하지 말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5. 10. 15. 광화문 인근에서 2025. 10. 18.에 예정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의 경로에 

미국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제한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게 다른 경로로 행진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 

대사관 100m 반경에 포함되는 장소를 경유하는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사건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변호사들로 변호단을 구성했습니다. 변호단은 2025. 

10. 15. 서울행정법원에 위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제한통고의 근거로 제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특정 장소의 집회, 시위, 행진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휴일이나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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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 조항을 근거로 휴일에 대사관 100m 

이내를 단순히 경유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전국집중행동의 날' 

행진을 금지한 것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시위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자체만으로도 금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그 위법성은 더욱 명백합니다. 

4. 변호단은 미군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그 자체의 경유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제한통고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집회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의 처분으로 

국제인권규범상 집회에 대한 평화성 추정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5. 한편 변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심문기일도 없이 기계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이번 서울경찰청장의 부당한 제한통고의 효력을 정지하여, 2025. 10. 18.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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